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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(IRRI)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약 14만여 점의 벼 유전자원을 보존∙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

다. 대부분의 벼 유전자원들이 필리핀의 열대 기후에 잘 적응하여 종자의 증식과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반면에, 온대 자포

니카형 유전자원들은 생육불량, 불시출수 등과 함께 종자의 저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. 본 연구를 통해 

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각각 재배된 온대 자포니카 벼 유전자원들의 생육특성 및 종자저장성에 관한 정확한 비교 분석 데이터

를 제공하고자 한다. 

[재료 및 방법]

IRRI에서 보존 중인 ‘핵심 벼 유전자원 3천개 셋트’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온대 자포니카 유전자원 87점을 분양받아, 2019

년도에 IRRI(열대 지역)와 충북대학교(온대 지역) 실험 포장에서 각각 재배하였다. 출수 후 15일에 간장과 수장을 측정 하였으

며, 수확된 종자는 종자내 수분함량 7% 내외로 건조되어 4℃에 보관되었다. 종자저장성 측정을 위해 종자내 수분함량을 

10.9%로 평형화 시킨 후 알루미늄 팩에 밀봉하여 45℃ 조건에서 종자의 노화를 촉진하였다. 현재 종자 샘플들은 노화촉진 처

리 후 5일 간격으로 채취되어 발아검정에 사용되고 있으며, 회귀 분석을 통해 종자저장성 값이 산출될 예정이다.

[결과 및 고찰]

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재배된 온대 자포니카 유전자원들의 평균 출수소요일수는 파종기로부터 각각 76일과 83일로서, 열대 

기후에서 더 빠른 양상을 보였다. 간장과 수장은 온대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경우, 55.0~130.0 cm(평균 93.3 cm)와 

11.0~29.0cm(평균 19.35 cm) 범위로 각각 분포하였다. 반면 열대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때에 간장과 수장은 40.7~110.4 cm(평

균 63.6 cm)와 10.6~32.4 cm(평균 18.8 cm)로 각각 분포하여 영양생장기의 생육이 크게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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